하늘이 온통 푸르름 속에서 자연의 멋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푸르름이라기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우거진 수풀 속에서 제법 잘생긴 사슴가족 3마리가 쭈삣쭈삣 우리를 보고 고개를 돌린다.
제법 잘 생긴 사슴 가족은 사슴과 동물과는 다를 것 없이 무리 생활을 하며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왠지 사슴은 항상 슬픈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사슴가족 모두 씩씩하고 행복한 모습 속에 여유와 평온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간식을 찾아 수풀 속을 헤쳐 나오는 듯 하다.

